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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버지의 금주 결심]
술고래인 아버지가 오늘도 거실에 큰 대자로 쓰

러져 주무시고 계셨다. 마룻바닥에서 입을 벌리

고, 주무시는 모습이 안쓰럽던 차에 문득 99% 초

콜릿이 해독에 좋다는 말이 생각나서 아버지 입 

속에 초콜릿을 한 조각 넣어 드렸다.

다음 날 아침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아버지가 비

장한 말투로 내게 말씀하셨다.

“얘야. 이제 나도 술을 끊어야겠다.”

“정말 생각 잘하셨어요.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

결심을 하셨어요?” 

“이젠 쓸개즙이 올라온다.” 

[정상인과 비정상인]
누군가가 정신병원장에게 물었다.

“어떻게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분하나요?”

“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욕조를 비우도

록 숟가락, 찻잔, 양동이를 줍니다.”

“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숟가락

보다는 큰 양동이를 택하겠군요.”

원장이 대답했다.

“아닙니다. 만약 당신이라면 욕조에 가득 채운 

물을 어떻게 비우겠습니까?”

“글쎄요….”

“간단합니다. 정상적인 사람은 욕조 배수구의 마

개를 뺍니다.

유머

[남편의 여러 모습]
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들.  

돈 잘 벌어주면 내 남편이고  

집에 두면‘근심 덩어리.’  

밖에 데리고 나가면‘짐 덩어리.’  

마주 앉으면‘한숨 덩어리.’  

더 오래 지나다 문득 바라보니‘원수 덩어리.’ 

혼자 밖에 내보내면‘사고덩어리.’  

내가 먼저 저 세상에 가면 며느리에게‘구박 덩

어리.’  

명예퇴직하더니‘골칫덩어리.’ 

명절 때 보니‘밥 덩어리.’ 

사업 한답시고 6개월 만에‘빚 덩어리.’

[텍사스에서는]
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어느  장님이 텍사스로 

여행을 가게 되었다.

비행기에 올라서 좌석에 앉고는 말했다.

“의자가 굉장히 크군요.” 

그러자 옆에 앉은 사람이 대답했다. 

“텍사스에는 모든 게 크다우.”

장님이 텍사스에 도착해서 술집에 들어섰다.

맥주가 나왔고 장님이 잔을 잡더니 말했다.

“맥주 잔이 굉장히 크구만.”

그러자 옆에 앉은 사람이 대답했다.

“텍사스에는 모든 게 크다우.”

장님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 술집주인에게 위치

를 물었고, 주인은 오른쪽 통로 두 번째 문이라고 

했다.

장님은 더듬더듬 가다가 그만 두 번째 문을 놓치

고 세 번째 문으로 들어갔다.

그곳은 바로 수영장이었고, 물에 빠진 장님은 공

포에 질려 소리쳤다.

“물 내리지 마요!  물 내리지 마요!”

[애인과 마누라의 차이]
- 사랑스러울 때

애인 : 힘들고 피곤할 때 옆에서 위로해 줄 때

마누라 : 힘들고 피곤할 때 옆에서 조용히 잘 때

- 환상이 깨질 때

애인 : 화장 안 한 민얼굴을 봤을 때

마누라 : 화장해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일 때

- 팔자라고 느껴질 때

애인 :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봐도 별 여자 없을 때

마누라 : 미우나 고우나 토끼 같은 자식들을 

볼 때

- 자주 하는 말

애인 : 사랑해! 보고 싶어! 전화할게! 잘자! 그래! 

알지?

마누라 : 하지 마! 죽고 싶어! 그냥 잘게! 시끄러

워! 싫어! 몰라!


